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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켈개발펀드, 12월12일 투자자 공모

동전, 스테인레스강 등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니켈에 투자하는 펀드가 출시된다.

산업자원부에 따르면, 현재 광업진흥공사가 21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

의 수익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600억원 규모의 니켈개발펀드가 12월12일 출시돼 12월14일까지 투자자 모집

을 위한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.

니켈개발펀드는 2006년 출시한 유전개발펀드에 이은 2호 자원개발펀드이자 광물에 투자하는 최초의 펀드로

서 유전개발펀드와는 달리 개발단계의 광구에 투자함으로써 시중의 풍부한 자금을 자원개발에 활용하는 자원

개발펀드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또 투자자는 암바토비 니켈광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받고, 광진공은 펀드 모집액을 신규 해외자원개발

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활성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산자부 관계자는 “앞으로도 자원개발펀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”라며 

“자원개발펀드를 통해 매년 50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을 마련하고 유전펀드, 니켈펀드와 같은 

공모방식의 펀드 이외에도 사모펀드, 블라인드 펀드 등 다양한 방식의 자원개발펀드의 출시도 적극 유도해 나

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,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은 추정매장량이 1억2500만톤에 달하는 세계 4대 니켈광산으로, 광

업진흥공사를 포함한 한국 컨소시엄이 27.5%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, 2010년 2/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니켈 

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. <김  은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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